
1. 서 론

독도는 후기 플라이오세동안 수중 또는 대기 중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Lee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다. 독도는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고, 

이 대마난류는 독도 근처의 북한한류와 교차되어 동식물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상업가치가 높은 어종이 다량 분포하는 우리

나라의 중요한 어장(Lee et al., 2010)이며, 해양생물자원과 천연지하자원이 풍부하여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다(Lee, 

1992).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연안 1 km 이내의 해역을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관

리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내륙과 멀리 떨어진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독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변화가 심한 해황으로 접근이 어려워 독도의 해양생태계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독도의 해양생태계 연구는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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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독도에 자생하는 잘피의 생태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 9월 독도해역을 탐색하여 잘피가 출현하는 동도와 서도의 각 1개 정

점에서 조사하였다. 조사장소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게바다말이 군락을 이루며 산재하고 있었다. 동도와 서도에 출현하는 게바

다말은 각각 평균 잎 수가 4.8개와 4.7개, 잎 폭은 2.0 mm, 개체 길이는 각각 42.5 cm와 41.9 cm로 유사하였다. 동도와 서도의 게바다

말 평균 생육밀도는 각각 3,500 ± 334.2 shoots m-2와 2,275 ± 415.1 shoots m-2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독도에 자생하는 

게바다말은 주로 소형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며 생육밀도는 한반도 동해연안에 출현하는 게바다말과 유사하였다.

To examine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agrasses growing naturally in Dokdo, shoot morphology and density of seagrasses in a 

study site each from Dongdo and Seodo, where seagrasses occurred, were investigated in September 2016. In the study sites, 

Phyllospadix japonicus Makino, a protected seagrass species, was found to be scattered, forming small clusters. P. japonicus shoots 

from the study sites in Dongdo and Seodo were morphologically similar. The mean leaf width was 2.0 mm at both study sites in 

Dongdo and Seodo. Numbers of leaves per shoot was 4.8 and 4.7, and the leaf lengths were 42.5 cm and 41.9 cm, in Dongdo and 

Seodo, respectively. The shoot densities were 3,500 ± 334.2 shoots m-2 and 2,275 ± 415.1 shoots m-2, in Dongdo and Seodo, 

respectivel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Shoot density and morphological chacteristics of P. japonicus in Dokdo were similar to 

those on the 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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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97년부터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조사가 시작되어 동식물플랑크톤(Kang et 

al., 2002; Kim and Park, 2009), 미세조류(Kim and Shin, 2007), 저서생물(Kim et al., 2002; Park et al., 2002), 해조상(Kim 

et al., 2004), 어류(Lee et al., 2010) 및 난자치어(Kim et al., 2002)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 해양현화식물인 잘

피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피는 잎, 줄기 뿌리 조직이 명확히 구분되고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종자식물로, 바닷물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유일한 해

양성 수생관속식물이다(den Hartog, 1970). 전세계 연안에 약 60 여종의 잘피가 분포하며, 우리나라 연안에는 9종의 잘피가 

생육하고 있다(Kim et al., 2009). 잘피생육지는 다양한 어족자원들의 산란장, 치어의 서식지 및 생육처를 제공하고 (Hovel 

et al., 2002), 해수중의 영양염을 흡수 제거하여 수질을 정화하여 해양에서 중요한 생태적 기능(Thomas and Cornelisen, 

2003)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 십년동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립, 연안공사, 부영양화 등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잘피생육지가 급격히 감소되어 다수의 잘피가 해양보호종으로 분류되어 있고(Orth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007)�에 의거하여 6종의 잘피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Park et al., 2016).

독도는 제주도나 남해안에 위치한 섬들과 달리 과거 지질 역사에서 한 번도 한반도나 일본과 연륙되지 않은 대양섬으로 식

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다. 독도의 육상에는 53종의 관속식물이 출현하며(Park et al., 2010), 해양에는 보호대상해양

생물인 게바다말이 자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도에 생육하는 게바다말의 출현 양상, 형태 및 생육밀도를 조사하여 국

내 최초로 보고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 개요 및 조사 시기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km, 동해안의 죽변으로부터 동쪽으로 216.8 km에 위치하

고 있다. 독도는 동도(131° 52'10.4'', 37° 14' 26.8'')와 서도(131° 51' 54.6'' 37° 14' 30.6'')의 2개 섬으로 구성되며, 주변에 크고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형성되어 있다. 본 조사는 독도에 출현하는 잘피의 생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9월 중 동도(St. 1)

와 서도(St. 2) 연안에 잘피가 출현하는 정점을 각 1개씩 선정하여 SCUBA diving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2.2 조사 방법

조사해역에서 채취한 잘피는 잘피 분류 방법(den Hartog, 1970)을 따라 종을 분류하였다. 잘피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각 장소에서 6개체의 온전한 잘피의 잎 수, 잎 폭, 엽초 길이, 잎 길이, 지하경 마디의 폭과 길이 및 개체 길이를 측정하였

다(Park and Lee, 2009). 잎 수는 엽초 위부분에 나타난 잎의 수를 계수하였다. 잎 폭은 3번째 잎의 가장 넓은 부위를 측정하

였으며, 엽초 길이는 생장점으로부터 엽초까지의 길이, 엽초 폭은 엽초의 가장 넓은 부위를 측정하였다. 지하경 마디의 폭과 

길이는 3번째 지하경 마디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였으며, 개체 길이는 엽초 길이와 잎 길이를 더한 값으로 구하였다(Park and 

Lee, 2009). 생육밀도 조사는 10 cm × 10 cm의 방형구 내의 잘피 수를 측정한 후(n = 4), 단위면적 당 개체수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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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agrass study sites in Dokdo. Site 1 is located near the Dokdo Quay in Dongdo, and Site 2 is located near the 

Sangjanggun Rock in Seodo.

2.3 통계 분석

잘피의 형태적 특성과 생육밀도는 t-test를 실시하여 조사 정점에 따른 차이와 유의성을 검사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0.1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측정치는 평균(mean)과 표준오차(SE)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종조성 및 출현 현황

독도의 동도(St. 1)와 서도(St. 2)에는 게바다말(Phyllospadix japonicus Makino)이 자생하고 있었다(Fig. 2). 동도의 독도

선착장 부근 조하대 상부부터 수심 3.5 m 사이의 암반에 소형 게바다말 군락을 이루며 산재하였다. 서도에서는 상장군바위 

부근 수심 1 m부터 3 m 사이의 암반에 게바다말이 소형 군락으로 산재되어 나타났다. 

Fig. 2. Phyllospadix japonicus occurred at the study sites in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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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ANOVA results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hoot density of P. japonicus at St. 1 (Dongdo) and 

St. 2 (Seodo) in Dokdo. Values are means ± SE (ranges) 

Items St. 1 (Dongdo) St. 2 (Seodo) F ratio P value

Number of leaves
4.8 ± 0.2

(4.0-5.0)

4.7 ± 0.2

(4.0-5.0)
1.607 0.549

Sheath width (mm)
2.4 ± 0.0

(2.3-2.5)

2.4 ± 0.0

(2.2-2.4)
1.538 0.270

Sheath length (cm)
8.2 ± 0.4

(6.8-9.5)

8.3 ± 0.4

(7.0-9.5)
0.247 0.910

Leaf width (mm)
2.0 ± 0.0

(2.0-2.1)

2.0 ± 0.0

(1.8-2.0)
1.125 0.461

Leaf length (cm)
34.3 ± 1.7

(28.5-40.6)

33.6 ± 1.7

(27.8-40.0)
0.004 0.775

Rhizome width (mm)
3.3 ± 0.1

(2.9-3.7)

3.3 ± 0.1

(3.0-3.7)
0.086 0.459

Rhizome length (mm)
3.8 ± 0.1

(3.5-4.2)

3.9 ± 0.1

(3.6-4.2)
3.333 0.895

Shoot height (cm)
42.5 ± 1.5

(38.0-48.2)

41.9 ± 1.4

(37.0-47.2)
0.109 0.765

Shoot density (shoots m-2)
3,500 ± 334.2

(2,500.0-3,900.0)

2,275 ± 415.1

(1,200.0-3,200.0)
0.062 0.061

3.2 형태적 특성과 생육밀도

동도와 서도에 출현하는 게바다말의 형태적 특성 즉, 잎 수, 엽초 폭과 길이, 잎 폭과 길이, 지하경 마디 폭과 길이, 개체 길

이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동도와 서도의 두 정점에 출현하는 게바다말의 잎 수는 4.8개와 4.7개, 엽초의 

폭, 잎의 폭과 지하경 마디의 폭은 각각 2.4 mm, 2.0 mm와 3.3 mm로 두 정점에서 같았다(Table 1). 동도와 서도의 두 정점에

서 엽초의 길이는 8.2 cm와 8.3 cm, 잎의 길이는 34.3 cm와 33.6 cm, 지하경 마디의 길이는 3.8 mm와 3.9 mm, 개체 길이는 

42.5 cm와 41.9 cm로 나타났다(Table 1). 동도와 서도의 게바다말은 모두 영양지로 생식지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정점의 게

바다말 생육밀도는 각각 3,500.0 shoots m-2와 2,275.0 shoots m-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게바다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중국의 북태평양 연안의 파도가 심하고 조류가 빠른 암반에 서식하는 잘피종이다

(Park and Lee, 2009).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의 우점 잘피종으로 연안 암반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독도 연안에 자

생하는 게바다말의 잎 수는 동해남부 연안에 서식하는 게바다말의 잎 수(4.6개)와 유사하였으나, 잎 폭과 개체 길이는 동해남

부 연안에 서식하는 게바다말(각각 2.4 mm와 70 cm)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Park and Lee, 2009). 파도가 심하고 조류

가 빠른 환경에 서식하는 잘피는 잔잔한 조류 환경에 서식하는 잘피보다 잎 폭과 개체 길이가 감소된다고 한다(Schanz and 

Asmus, 2003). 독도에 자생하는 게바다말의 잎 폭과 개체 길이가 동해남부 연안에 서식하는 게바다말보다 작은 것은 독도가 

지리적으로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 연안보다 높은 파도와 거친 조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빈번히 발생하

는 소용돌이(Choi et al., 2012)로 해류의 방향이 상반되는 등 역동적인 해양 환경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독도에 자생하는 게

바다말 군락의 규모는 동해안에 출현하는 게바다말 군락지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나, 단위면적당 서식밀도는 한반도 동해

남부 연안에서 조사된 게바다말(764.3-845.0 shoots m-2)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Park and Lee, 2009). 이는 비록 독도의 게바

다말이 소형 군락을 이루며 산재되어 자생하고 있으나, 밀생하는 게바다말의 생태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독도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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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말 군락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조사는 동도와 서도의 잘피가 출현하는 각 1개 장소에서 

이루어져 추후 독도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한 잘피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독도 연안의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도 해조류의 종조성이 심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4). 이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온도의 상승, 환경오염의 증가, 해조류를 먹는 조식 생물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갯녹음현상

이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과 울릉도 뿐만아니라 독도 조하대까지 확산되고 있음으로 의심된다. 또한 어민들의 잦은 입출항, 

관광객과 물품 운반을 위한 선박왕래와 먼바다로부터 밀려 온 쓰레기 등의 인위적 요인들도 독도 연안생태계를 위협하고 있

다. 따라서 독도의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해양현화식물인 게바다말을 포함한 다양

한 해양생물과 해양환경의 조사로 환경해양생태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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